
[M-IoTW] 웨어러블 국제표준의 제스처 명령어와 메타데이터 

 

웨어러블 기기에서 제스처 명령어 체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스마트글래스인 경우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글래스 화면에 나오는 영상이나 콘텐츠를 제어하기 위해 제스처나 

음성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표준화된 양식이나 기준이 없어서 제조사별로 자기 

나름대로 구현하게 되면 서버나 상호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혼란이 있게 되고, 관련 

제품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2015년 6월 112차 MPEG 회의에서 인시그널과 항공대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스마트글래스)에서 

제스처 명령어 체계에 대한 부분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제스처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어하기 위한 구성방법을 제안하였다. 2015년 10월 113차 MPEG 회의에서 인시그널과 항공대는 

핸드 제스처의 구체적인 메타데이터의 정의와 구성방법, 그리고 메타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제안을 하였다. 국제회의 결과문서(N15728)에 채택되었다. 

<그림 1>은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해서 얻어진 스테레오영상을 가지고 스테레오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깊이맵(Depth Map)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하여 손동작의 윤곽선정보를 메타데이터로 

구성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손동작의 윤곽선정보를 서버로 전송하여 서버에 있는 

제스처 엔진을 통해서 제스처 명령어를 결정하고 다시 웨어러블 기기를 전달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어하게 된다. 

 

 



<그림 1> 손동작을 검출하고 인식하는 순서 

 

113차 스위스 MPEG 국제회의에 “M-IoTW”라는 국제표준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IoT와 

웨어러블(Wearable) 2개 분야에서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제표준 문서에 필요한 

내용을 결과문서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림 2>에서는 손동작 검출하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a) 스테레오영상을 가지고 스테레오 매칭을 통해 만들어 낸 깊이맵 영상이다. 

(b) 깊이맵의 히스토그램을 분석하여 손영역과 배경영역이 분리되는 경계값을 판정한다. 

(c) 최적의 분리 가능한 점을 기준으로 배경영역에 해당하는 깊이맵 의 화소값을 모두 ‘0’ 값으로 

처리함으로써 손 영역에 대한 부분만 추출이 가능하다.  

(d) 손동작의 윤곽선을 필터링 함으로써 윤곽선정보를 메타데이터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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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손동작 검출 순서 

 

113차 MPEG 회의에서 손동작의 윤곽선을 메타데이터화 하는 내용은 이미 MPEG-U와 MPEG-V 

국제표준과 ISO/IEC SC35 국제표준을 비교 분석하였고, 현재까지 진행된 제스처에 대한 

국제표준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적이고 세부적인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하여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 손동작을 메타데이터화 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표준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스마트 글래스의 기본 기능을 제어하는 제스처 명령어를 정의해야 한다. 

- 스마트 글래스의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제스처 명령어를 정의해야 한다. 

- 중간 손동작을 추출할 수 있는 메타 데이터와 임의의 손 제스처를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제스처 명령어를 정의해야 한다. 

- 제스처 명령을 추출할 수 있는 중간 제스처 메타 데이터로 손 제스처 윤곽의 효율적인 

표현을 정의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기본 제스처 명령어(Common gesture commands)에는 인터넷 웹 브라우저나 

UI상에서 기본적인 화면의 제어를 나타내는 기본 명령어의 집합의 실시 예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응용 특별 명령어(Application specific commands)에서는 길 찾기 기능이나 웹사이트 제어나 

게임, 채팅과 관련된 응용 콘텐츠의 세밀한 제어를 위해 정의가 필요한 명령어이다. 

추후에는 보이스 명령어가 더 세밀한 명령어 체계를 구성하게 되고, 제스처 명령어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선택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이스 명령어와 병행하여 

웨어러블 기기를 제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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